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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무도 ‘강 센터’ 함부르크 시내로 이전
강신규 사범 “태권도의 세 가지 가치 통해 행복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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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함부르크의 태권도 무도센터 ‘강 센터’(Kang Center, 사범 강신규)는 1월 22일 오후 3시, 풀스스트
라세에 위치한 새로운 건물로 이전했음을 알리는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킬과 함부르크 대학의 스포츠 전문관장들과 태권도 관계자들과 제자 가족들, 독일인들, 한
인 교포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베를린에서 온 무용가 김 도미니카 씨의 ‘살풀이 춤’으로 막이 올
랐다. 

독일 태권도 개척자인 권재화 사범의 제자로 그에
게 연마를 받은 강 사범은 “스윙 매트리스가 깔린
좋은 환경의 장소에서 모두 다 함께 편안하게 즐겁
게 운동 하고자 태권도장을 이전하게 됐다”고 밝
히며 “1세대들의 경험을 토대로 2세대들이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계승했으면 좋겠다. 이 공간이 우리
의 문화, 역사, 철학과 무도를 함께 나누는 장소로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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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권재화 사범은 강 사범의 도
장 이전에 대해 “호랑이는 배가 고파도 풀은 안 먹
는다는 말이 있듯, 오직 바르게 전진하는 자세로
태권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서로의 경험을 공
유하는 ‘세대간의 교류’가 중요함을 잊지 말자”는
축하와 당부의 메시지를 유선을 통해 전했다.

한스 부크 사범은 인사말에서 “태권도는 손과 발
을 중심으로 나아가 신체 전반을 활용하는 운동으
로 태권수련은 정신수양과 더불어 인성향상을 도
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함부르크의 프랑크무
직 의대교수는 태권도가 건강에 왜 좋은지 태권도
와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빨간 띠와 검은 띠를 맨 아이들과 어른들이
나와 기존에 격파와 품새 등을 보여주며 태권도 시
범을 보였다. 특히 격파 기술은 힘차고 역동적인
기압소리와 함께 수련자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표현해서 많은 참석자들의 우렁찬 박수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태권도에 관한 세미나와 동영상을 보며 서로 화기애애하게 저녁식사를 즐기면서 모든 행사
를 마무리했다.

   

 ‘   ’   .

한편, 강 센터는 매주 월요일 시니어그룹(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교포
1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근육 및 유연성강화에 중점을 둔 태권도를 지도한다. 이 모임은 준비운동을
통해 몸을 유연하게 하고 태권도 기본 동작 및 대련동작, 호신술 등을 배우는 시간이다.

3년째 참여하고 있는 한 교민은 “태권도는 몸에도 좋고 정신도 맑아지니 일거양득이다. 한 시간 동안 땀
을 흘리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져 하루 종일 상쾌하게 지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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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부터 태권도를 시작한 교포 2세인 강신규 사범은 태권도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것을 다
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마음에 태권도 사범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함부르크 인문 고등학교의 수
학·물리교사로도 재직 중인 강신규 사범은 태권도를 전파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강 사범은 태권
도의 세 가지 가치로 건강, 솔직함(용기), 그리고 행복을 들었다. 그는 사람이 솔직해지려면 용기가 필요
한데, 운동을 하다 보면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으며, 솔직한 자
기의 모습 속에서 사람은 행복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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